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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창업 부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창업이 2000년초
에 활성화되었다가 급속히 위축된 이유로는 기술개발, 창업, 금융, 경영 지원 등의 각 분야의 협력이 부족하였던 점
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는 각종 조직과 사회적 분위
기가 형성되었다. 국내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도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기 적당한 도구가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창조경제, 버추얼 클러스터, 플랫폼, 엔젤 투자, 창업 기업, 생태계

Abstract  Start-up support policy is expanding for the activation of creative economy. Domestic start-up is 
activated in early 2000, but is shrinked rapidly because there is not enough collaborative system of R&D, 
start-up, finance, and management support. Many organizations and collaborative environment in Silicon valley 
of USA is developed for long time. In Korea, creative economy is constructing rapidly led by government like 
building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VCDP(Virtual Cluster-type Dynamic Collaboration Platform) is 
a good tool for the start-up support policy. This study explains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VCDP and 
suggests creative activation policy using this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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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정보화 사회의 진행에서 한국 사회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다.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

고,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광대역통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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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구축계획’,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을 수립하였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와 시민들

의 협력으로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온라인 게임, MP3 플레이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휴대전화의 통화 연결음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가상화폐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창조되었다. 2000

년에는 엔젤투자가 5,493억 원에 이르고 창업이 활발하

였으나, 이때 창업된 기업들의 일부만 성장하고 생태계

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2011년 엔젤투자가 296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의 한계점을 보였다[1].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선

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엔젤투자금이  빠른 회수로 재투

자되면서 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및 

대책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리

콘 밸리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백필규[2]는 국내 이공계 창업의 

한계점을 기술이외의 경영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는 데, 그 이유로 대학 및 기업에서 기술이

외의 분야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창업

생태계가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호정[3]은 열악한 창업지원과 창업금융의 부족을 들었

고, 해결책으로 창업펀드 활성화와 산학연 연계 창업네

트워크 및 창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즉 

기술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창업자, 금융, 경영지원 등

의 협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고, 협력 활성화를 해

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배경으로는 그

동안 한국경제가 추격형 경제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

격형 경제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벤치마

킹하여 신속 저렴하게 생산만 하면 되므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었

다. 그러나 이제 한국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

도형 경제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선진 제품의 모방으로

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제품의 창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미국 및 독일 등에서

는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플랫

폼이 발전되어 있는 점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이러한 점

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형 혁신을 위한 도구로  버추얼 클러서터형 협업 플랫폼

을 제시하였고, 이 플랫폼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실리콘 밸리의 창업 생태계의 특징을 조사하여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2. 실리콘 밸리 창업생태계의 특징

창업생태계에서 초기 엔젤 투자는 투자금액을 회수하

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하였을 경우 수백 배

에서 수천 배의 배당이 있을 경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구글 등의 IT 

기업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그라비티, 네오플, NC 소프트 

및 넥슨 등의 온라인기업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도 수백 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창업기업이 지속

되는 것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실리콘 밸리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려

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였다. 

2.1 엘론 머스크의 사례

미국 실리콘 밸리 창업생태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

내는 사례 중의 하나가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창업 

사례이다. 엘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캐나

다에서 대학교를 2년 다닌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학부를 

마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중에 창업을 시작

하였다. 1995년 온라인 출판회사인 Zip2를 설립하여 1999

년 알타비스타에 3억 달러로 매각하였다. 1999년 온라인 

결제회사인 X.com을 설립하고 2000년 동업종의 

Confinity와 1:1 합병 후 페이팔로 기업명을 변경한 후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로 매각하였다. 2002년에는 

우주화물회사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여 2022년 나사와 

16억 달러 규모의 우주왕복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회사는 기업가치 24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에

는 전기자동차 회사로 테슬라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Creative Economy Activation Policy using Virtual Cluster-type Dynamic Collaboration Platfor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3

기업가치 206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에는 태양

열 패널 기업으로 솔라시티를 설립하여 2012년 주당 8달

러(시가 총액 6억 달러)로 기업공개를 하였는데, 2013년

에는 주가가 32달러로 상승하였다. 2013년에는 최고 시

속 1280Km의 캡슐형 차량 운행 시스템인 하이퍼루트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가 이민자로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다양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빠른 시간

에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기술개발, 사업화, 엔젤 및 

벤처 투자, 대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협력이 활발한 미국 실리콘 밸리 창업생태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스탠

포드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특히 활성화되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이 국내의 상황과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2.2 페이팔 마피아의 사례

벤처창업을 M&A나 IPO(Initial Public Offering)한 후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많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엘론 머스크의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큰 성

공을 보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

으나, 페이팔이 2002년 이베이에 인수된 후 페이팔의 경

영진들이 창업 및 벤처 투자에서 큰 성공을 한 사례들은 

이들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성공 사

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은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기 

시작하였다[5]. 엘론 머스크 외에 페이팔 마피아의 사례

로 피터 씨엘(Peter Thiel)은 2004년 8월, 마크 저커버그

가 투자를 받기 위해 찾아왔을 때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페이스북의 시장가치는 2013

년 1000억 달러를 넘겨 그의 투자는 수천 배의 투자 수익

을 기록하였다. 피터 씨엘은 글로벌 헤지펀드 회사인 클

라리움 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젊은이에

게 20세 이하의 젊은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하

는 조건으로 매년 20여명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하는 

‘Thiel Fellowship’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인 Giglocator가 2012년에 M&A되는 등 젊은이

들의 창업 지원이 정착되고 있다. 

페이팔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챈(Steve Chen)과 채

드 헐리(Chad Hurley)은 페이팔 퇴사 후 유튜브를 설립

하고, 이를 구글에 $1.6 billion에 매각했다. 페이팔의 엔

지니어였던 제레미 스토플만(Jeremy Stoppleman)은 페

이팔을 나와 2004년 지역리뷰사이트인 옐프(Yelp)를 창

업했고, 2012년 상장하였는데, 시장가치는  14억 달러이

다. 페이팔의 마케팅 디렉터였던  데이브 맥클루어(Dave 

McClure)는 ‘500 Startup’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팔의 투자자로 고위임원이었던 리드 호프만 

(Reid Hoffman)은 링크드인(LinkedIn)을 설립하여 2011

년 상장하였는데 현재 시장가치는 200억 달러로 평가되

고 있다. 리드 호프만은 징가(Zynga) 등 50여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여 투자자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저술

한  “The Start-up of YOU”에서 페이팔 마피아의 특징

을 기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의 멤버가 최고의 실력

을 보유, 공유되는 경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지역적(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항상 연결이 되

면서 정보, 투자, 기술 및 인력, 공간, 홍보 및 마케팅 분

야에서 협력 등이다[6]. 이와 같은 협력은 단순한 호의에

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나 투자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기술개발, 사업가, 금융계 사이의 장

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나 국

내의 경우는 이 장벽을 극복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

다고 지적되고 있다.     

2.3 페이스북의 투자 사례

페이팔 마피아의 역할은 페이스북의 투자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표 1> 참조). 최초의 엔젤투자였던 피

터 씨엘은 2004년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획득하였다. 이 지분에 대한 투자는 링크드인의 설립자 

라이드 호프만(Reid Hoffman), 징가의 설립자 마크 핑커

스(Mark Pincus)와 같이 하였다. 

그 후 2005년 페이스북 기업가치가 1억 달러로 평가될 

때, 짐 브레어(Jim Breyer)는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 벤

처 캐피탈인 엑셀 파트너스가 127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7년 기업가치가 150억 달러로 평가될 때, 홍콩의 리카

싱이 1억 2천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억 4천만 달러

를 투자하였다. 넷스케이프와 냅스터를 창업한 마크 앤

더슨도 .25%의 지분을 가지고 페이스북의 이사진을 참여

하고 있으며, 구글의 온라인 영업 담당 부사장이었던 샌

드버그도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7]. 전․현직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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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엔젤 및 벤처 투자가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창업자

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한 것이 페이스북의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Table 1> Major Stockholders of Facebook

Classification Major Stockholders

Employees

Mark Zuckerberg (24%), Jeff Rothschild (.8%), 

David Ebersman (.11%), Mike Schroepfer (.11%) 

Sheryl Sandberg (.1%), Theodore Ullyot (.1%)

Angels
Peter Thiel (3%), Jim Breyer (1%)

Li Ka-Shing (.8%), Mark Pincus (.5%)

Venture

Capitalists

Accel (10%), Greylock (1.5%)

Meritech (1.5%), Elevation Partners (1.5%)

WTI (.5%), Mark Andreessen (.25%) 

Andreessen Horowitz (.18%) 

General Atlantic (.1%), Kleiner Perkins (.073%) 

Corporate 

Investors

Digital Sky (5%), Microsoft (1.6%)

Goldman Sachs (1%), Interpublic (.25%)

T. Rowe Price (.25%)

Former

Employees

Dustin Moskovitz (6%), Eduardo Saverin (5%)

Sean Parker (4%), Chris Hughes (1%)

Matt Cohler (.8%), Adam D'Angelo (.8%)

Owen Van Natta (.8%), Justin Rosenstein (.24%) 

David Choe (.2%) 

출처: whoownsfacebook.com(2012)

2.4 국내 성공 사례와의 비교

국내에서 벤처창업 후 1천억 원 이상의 지분 매각 사

례로는 그라비티, 네오플, NC소프트 등이 있다.  2004년 

그라비티의 김정률 회장이 지분 52.4%를 4000억원에 매

각하였고, 2008년 네오플의 허민 대표가 지분을 380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2년에는 NC소프트의 김택진 대

표가 지분 14.7%를 8000억원에 매각하였다. 김정률회장

은 그라비티 매각 후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으며, 허민

대표는 2010년 나무인터넷을 설립하고 소셜 커머스 서비

스인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을 오픈하였다. 김택진 대표

는 매각 후에도 계속 NC소프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형 매각대금 중 허민 대표만 다시 창업 생태계에 투

자하고 있으며, 수백억대의 중형 매각자금으로 창업생태

계에 투자하는 사례는 본엔젤스와 케이큐브 그리고 프리

미어 등의 엔젤 투자사가 있다. 2006년 검색업체 첫눈을 

NHN에 350억원으로 매각한 금액을 기반으로 장병규 대

표가 본엔젤스를 2010년 설립하였다. 2007년 NHN 지분

을 400억 원에 매각한 김범수 대표가 설립한 무료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안정화되자 2012년 엔젤투자사인 케이

큐브를 설립하였다. 2008년 결제업체인 이니시스를 610

억 원에 비시스캐피탈마스터펀드에 매각한 권도균 대표

는 프리미어를 운영하고 있다[8]. 정부도 이들 엔젤투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카카오와 함께 투자한 300억원 규모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시작으로 스마일게이트청년창

업펀드(300억원), 보광20호청년창업투자조합(150억원),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펀드(200억원), 서울투자청년창

업벤처조합(100억원) 등 1000억 원 이상의 청년창업펀드

를 운영하고 있다[9]. 또한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Bo

rn Global Start-up Korea)’도 설립하여 벤처기업의 글로

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10]. 

카카오 펀드와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이 국내의 

창업환경이 점차 향상되고는 있으나,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R&D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여 이 분

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R&D의 65% 이상을 차

지하는 출연연구소는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하여 

대학, 기업과의 개방·협력이 단절된 채로 단기에 양적 산

출이 가능한 소규모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

학은 논문실적 중심의 교수평가와 창업에 관련된 학사제

도가 구축되지 못하여[11]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

업이 창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정

부출연연구소 및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인재들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에는 창업 중 지식산업의 비중이 15%에 불과하는 등 첨

단 및 고기술 제조업에서 창업이 극히 부진하고,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본엔젤스의 성공사례

로 유명한 모바일 메신저 ‘틱톡’ 개발사 매드스마트가 15

배 이상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고, 동영상 검색업체 엔써

즈가 KT에 인수되면서 투자금액의 10배를 회수한 것

[12]은 창업 생태계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는 좋은 신호이나, 엔젤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10배~15배의 투자 수익으로는 엔젤 투자의 활

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는 첨단기술에 기반

을 두고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이 되지 못했기에 페

이팔 마피아나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와 같이 수천 배의 

고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은 2014년 정부의 R&D 예산이 1417억 달러에 이르며, 연

방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R&D의 소유권을 대학 및 기

업 등의 연구자가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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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연구기관들도 R&D 결과물을 외부에 이전시

켜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기술 

이전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기업과 소통하고 있

다[13]. 따라서 미국 실리콘 밸리에는 첨단 기술에 기반

을 둔 창업이 많으며 이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 부

분을 제외하고는 창업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는 사

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2.5 세계진출을 위한 창업분야의 선정 및 지원

네이버와 싸이월드는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글로벌 진출에 실패하였고, 온라인 게임은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였다. 온라인게임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배경으로는 1969년에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

으로 개발된 인터넷이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에 도입됨 점을 들 수 있다. 송재경, 김정주 등이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것

이 KAIST 전길남 교수 연구실을 배경으로 한 점은 구글, 

야후 등이 스탠포드 대학 연구실을 배경으로 한 점과 유

사하다. 온라인 게임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이유로는 

미국 및 일본의 대기업들이 시장 규모가 큰 비디오 게임

에 집중하면서 상당 기간  온라인 게임을 등한시 했던 점

을 들 수 있다. 반면 포탈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미

국의 업체들이 초기부터 집중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어려웠던 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길

남[14]은 소셜 네트워크와 순수 소프트웨어 등 미국이 장

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피하고, 독일과 일본이 뛰어난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나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가 세계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처럼 특정 목표

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미국에 비하여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분야에서 열세인 한국으로

서는 특정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산·학·연·정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협

력하여야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이 가능할 것으

로 평가된다.  

특정목표의 분야로 노규성·주성환[15]은 뇌산업이 현

재 태동중인 분야로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상용화제품

이 없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목인희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뇌연구 분야

에서 기술공백이 있는 영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한다

면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선두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6]. 이처럼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야에서 실제

로 기업이 창업되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여 국가 경제성

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면 산·학·연·정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러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 활용 정책

3.1 버추얼 클러스터의 개념 및 사례

클러스터(cluster)는 특정한 지역에 동종 및 관련 업종

이 집적되어 대량생산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되

었었다. 1990년대 이후 지역 내의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이 증가하면서 클러스

터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면

서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17]. 

지리적 클러스터(geographical cluster)는 ICT의 급속한 

발전과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

on), 협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혁신

주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한계점을 보

완한 버추얼 클러스터(virtual cluster)라는 새로운 개념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8]. 

버추얼 클러스터를 Möhring[19]은 “유사한 시장과 기

술적 과제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실

체들로 구성된 집적화된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

였고, Komninos[20]는 “지리적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가

상공간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실체”로 정의하였다. 버추

얼 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로는 EU의 ONLI(On-Line In

novation) 프로젝트, 스트리트스쿠터(StreetScooter) 프

로젝트 등이 있다. ONLI 프로젝트는 유럽의 중소기업들

에게 혁신관리, 기술이전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중소기업으로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스, 포르투

갈, 핀란드,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테크놀로지 파크, 버추

얼 툴박스, 연구시설(대학), 기술 이전센터로 구성되었으

며, 이들 기관들은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던 기술

감사, 기술클리닉, 기술금융, 기술평가, 마케팅 등다양한 

기능들을 웹 공간에서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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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스트리트스쿠터 프로젝트는 2008년 독일 아헨공대 생

산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

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기업부터 2만명이상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5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eLab(전기이동성 연구), Kerme(모듈형 파워크레

인 연구), E-Aix(아헨 지역의 전기 이동성 시범 지역), K

MUProduction.Net(NRW에서 전기 자동차 개발 및 생

산), Anlauffabrik(전기자동차를 위한 공장 건설),  eProS

truktur(모듈형 전위(front-end) 구조의 개발), Light eBo

dy(경량 차체의 개발), eFaPro(모듈형 새시의 통합 개

발), Quasi.Bat(전기자동차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에서의 품질관리) 등의 업체 및 연구조직이 모듈별로 개

발을 책임지는 수평형 분업을 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첫번째 프로토타입을 2

011년 11월 프랑크프르트 국제 자동차 전시회(Internatio

nal Motor Show in Frankfurt)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

고 도이치포스트 DHL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우편물 

배달용으로 대량 구매할 예정이다. 스트리트스쿠터 프로

젝트의 성공요인으로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협업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지

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점을 들 수 있으

며, 특히 ICT를 활용한 협업이므로 협업의 대상이 지역

조직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거론된다[22]. 

독일의 스트리트스쿠터 프로젝트가 개방 생태계에서

의 수평적 분업을 추구한 데 비하여, 2010년 국내 전기자

동차에서 가장 기대를 받았던 기업인 CT&T는 전통적 

자동차산업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추구하였었다. 스트리

트스쿠터는 대형 수요처인 도이치포스트DHL와 전략적 

제휴로 의견을 수용하면서 제품을 개발한 데 비하여, CT

&T는 2인승인 e-존도 채 대중화되기 전에 4인승 승용차

와 택시, 버스를 개발하겠다며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늘

렸고, 고속 전기 스포츠카 개발을 위한 자회사와 전기모

터 회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스트리트스쿠터는 직원수 3

0명의 작은 기업으로서 개발의 많은 부분을 버추얼 클러

스터형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였던 점에 비교하여, CT&

T는 2009년 150명 수준이던 직원 수를 2010년에는 33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

결하려고 하였었다. CT&T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 공

식 전기차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

한 확장을 하였으나, 2011년 경영적자로 2011년 법정관

리를 신청하고, 생산이 중단되었다.

3.2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

버추얼 클러스터에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도구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협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및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

라 국내의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업체들이 협력하여 버추

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Virtual Cluster-ty

pe Dynamic Collaboration Platform)을 개발하기로 하였

다. 참여기관은 ㈜날리지큐브, ㈜온더아이티, ㈜나눔기

술, (재)한국미래연구원, SK이노베이션(주), (주)KT네트

웍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나노스 주식회사 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시

작한 대형 R&D 사업인 WBS(World Best Software) 총 

27개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개발예산의 60%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초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3년 말에 개발

이 완료될 예정인 VCDP의 개발 목표는 IT를 이용해 다

수의 협업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유

하고 협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업무를 지원

하는 협업 플랫폼의 개발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기존의 협업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추가하여 ‘다이내믹’과 ‘버추얼 클

러스터’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다이내믹의 개념은 정형적

이지 않다는 의미로 비정형적인 업무영역의 수행에 있어

서도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내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의 사용자와도 협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

에 사용하던 그룹웨어, 업무 솔루션들과의 연동을 위해 

게이트웨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버추얼 클러

스터형 협업은 외부 조직과의 협업에서 가상 클러스터 

서버를 통해 필요시 프로젝트 단위로 가상 서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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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업공간만 공유하고 데이터는 각 사의 저장공간에 

잔류하므로 보안체계가 클라우딩 컴퓨팅에 비해 안정적

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23].

3.3 기술창업 분야에서 VCDP의 활용

VCDP는 협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 가장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기술창

업분야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실리콘 밸리에

서는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 첨단기술의 연구자, 창업자, 

엔젤 투자자,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이 

활발한 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류 및 협력이 부

족한 실정이다. 최근 자생적으로 엔젤투자사의 설립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으로 창업펀드도 확대되고 

있는 데, 기술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의 도구로 VCDP의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의 기술이전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원의 창업관련 수업, 

인센티브 배분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등에서 활용을 

제시한다. 

3.4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의 VCDP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첨단기술에 기반

한 창업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데,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내 인력은 평균 5.0명이고 이중 1.0명만이 전담

인력으로 전체 인력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24].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내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국내 대학 등의 기술이전 수입이 

미국 주요 대학들의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증원

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담인력

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R&D를 

담당하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여야 하는 실정

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25], VCDP는 기

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협업 플랫폼보다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그림 1>에서 보듯이 팀공간 및 작업 공간

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연구기관, 정부, 엔젤 투자, 

창업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의견

을 교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므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1] VCDP Configuration Diagram

메인 포탈은 사용중인 모든 공간 접근을 위한 관문으

로 각  공간창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으며 개발자 공간

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코드없이 맞춤형 사이

트와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워크공간에

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토론방, 메신저 등의 기능이 있

다. 팀공간에서는 팀 단위 업무 수집이 가능하고 개인공

간에서는 모든 페이지의 기능 디자인 및 프로세스를 사

용자가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뇌산업 등 특정분야를 

집중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산·학·연·정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활발

히 협력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VCDP가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개발자들의 

경우 기술이외의 경영능력을 익힐 기회나 기술이외의 분

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매주 적은 점이 

기술창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는데, VCDP를 

활용하면 이점을 매우 효육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3.5 대학원 수업에서 VCDP의 활용

미국 및 한국의 벤처기업 중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

장한 사례는 명문대학의 박사과정 중에 창업한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박사과정 중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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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술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출신들의 창업이 부진한 실

정이다. 이는 그동안 엔젤투자의 축소 등 창업지원이 부

족하였던 것에 기인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각종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에 기반한 창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에 비하여 첨단기술기업의 창업이 부족한 유럽에

서는 대학원에서 창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에서는 대학에서 개발하

였으나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며, 스웨덴의 찰머스(C

halmers) 대학에서도 특허기술창업을 위한 석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창업프로그램에서는 수업과정에서

의 프로젝트가 졸업하면서 바로 기업화되고 상장기업으

로 발전하는 사례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

얼 컬리지에서는 개발하여 10년간 방치되던 기술을 기반

으로 창업하여 3년만에 시가 총액 6,600만 파운드로 주식

시장에 상장한 사례도 있다[26]. 국내에서의 창업대학원

은 기술기반의 창업 성공사례가 부족한 실정인데, VCDP

를 활용하여 각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과 최근의 창업지

원정책을 연결하면 좋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으로도 기대된다. 즉 대학원의 창업관련 수업에서 그 동

안 대학교에서 개발한 특허기술들을 워크 스페이스에 공

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팀 활동을 팀 스페이

스에서 운영하고, 사업화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을 개발자 

공간에서 수행하면 기술창업에 필요한 협업이 매우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6 인센티브 배분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1950년 초부터 기술이전

업무를 착수하여 왔으나, 1965년까지 전체 라이센스 수

입이 5천 달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부진하였었고 기술

이전팀도 2명에 불과하였었다. 1968년 닐 레이머스(Niels 

Reimers)가 기술이전팀에 합류하면서 기술이전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기술 마케팅에 직원과 예

산을 배정하는 등의 혁신을 시작하였다. 이 혁신으로 196

9년 과거 10년의 수입 전체의 10배에 해당하는 5만5천 달

러의 라이센스 수업을 올렸고, 매년 로열티 수입이 기록

을 경신하면서 전 세계 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

다[27]. 또한 1984년 짐 클라크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그

래픽 전용 워크스테이션 제작업체인 실리콘 그래픽스사

를 창업하였고, 1994년에는 웹 브라우저 업체인 넷스케

이프사의 창업을 주도하였다. 1999년에는 모교인 스탠포

드대학에 1억5천만 달러의 기부를 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과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국내도 기술이전기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의무

화(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9조)되었음에도, 기술료수

입을 배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39.2%) 및 담당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율은(32.2%) 매우 저조한 실정이

다[28].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VCDP를 통하여 연

구개발자가 기술 이전 및 창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면서, 인센티브의 제공도 보다 확실해지고 이는 스탠포

드 대학의 사례와 같이 선순환구조를 창조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ICT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태가 매우 취약

하여[29] 초기 창업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VCDP를 통하여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도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7 VCDP를 활용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정보화 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

로 창조사회를 제시하였다. Businessweek도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였고, Stiglitz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생산․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

환시기로 언급하였다[30]. 산업사회나 정보사회에서는 

특출한 천재들만이 창조를 하였던 반면, 창조사회는 평

범한 개인들도 창조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는  ICT혁명

의 영향으로 현대인의 네트워크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에 의한 집단지성, 집단창조성이 

부각된 결과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summly'와 ‘천지인

더블키보드’가 있다. 'summly'는 17세 영국소년이 개발

한 뉴스 요약 앱인데, 한 소년의 작은 아이디어의 가능성

을 믿은 주변인들이 투자하여 앱을 개발 개선한 결과, Ya

hoo는 ' 3천만 불에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천지

인더블키보드’는 한국 여중 1학년생의 아이디어로 개발

된 앱으로 삼성휴대폰의 한글입력방식을 개선하여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 2달 만에 3만5천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였다[31]. 

‘연결된 지식’에 의한 집단지성, 집단창조성이 강조되

는 창조경제에서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소,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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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등 다양한 구성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3대 바이오클러스터의 하나인 샌디애

고 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샌디에고대학의 Connect Prog

ram을 통해 투자자, 연구자, 기업가 등이 상시적으로 연

결되고 교류함으로써 혁신적 제품이 창출되고 있다. 콘

넥트 프로그램은 샌디에고지역에서 창출된 생명공학의 

혁신을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서 원래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1985년

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주정부 및 산업계 지도자

들은 이 프로그램이 전통산업 쇠퇴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의 새로운 원천임을 인식하게 되고 사업을 확대하게 되

었다. 초기에는 소수의 연구기관만이 참여하다 2012년 

현재 80여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의 도

움으로 약 3천개 기업이 혁신적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식과 산업의 융⋅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제조업과 콘텐츠부문간 연계형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데, VCDP는 이 부분에서 

매우 좋은 도구로 제안된다. 기존의 입지지원 제도는 제조

업 입지지원을 근간으로 ‘지식서비스’를 허용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융합서비스업의 적극적 투자유치에는 한계가 있

는 실정인데, VCDP를 활용하면 지역외의 콘텐츠와 지역

의 제조업의 융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첨단 기술을 기

반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들의 사례

를 분석하고 국내 창업사례들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들의 특징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에 창업생태계의 원활

한 지원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온라인게임산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하였고, 다른 분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미국에 비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의 열세를 감안하면 특정분야를 선택하

여 집중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연·정

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협력이 절실하다. 이

러한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최근 개발하고 있는 VCDP를 

제안하고 이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U의 ONLI 프로젝트나 독일의 스트리크스쿠터 프로젝

트는 버추얼 클러스터를 활용한 협업의 장점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데,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된 VCDP를 활용하여 그 효과는 매우 클 것

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도 서구

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짧은 

기간에 매우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듯이, 창조경제도 정부

에서  창업펀드 활성화, 산학연 연계 창업네트워크 및 창

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의 각종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으

므로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산학연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 

효율적인 도구로 제시된 VCDP의 활용은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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